
용호동은 남구의 동남단에 반도(퇪쮺)형 지형을 이루고 있다. 동편

은 장산봉(장자산)이 방풍과 방파를 책임지고, 서편은 비룡산과 용마

산이 높은 담장처럼 가로막고 있으며, 남쪽에 우뚝한 백운포 고개까

지 어울려 마치 시가지를 성곽처럼 감싸고 도는 천혜의 주거 환경을

갖춘 곳이다.

용호동은 우리 전통 농어촌처럼 씨족 자연부락이 3∼4개 형성된

전형적인 시골 모습으로 존재해 왔고, 6똴25동란 이후 부산의 급격한

팽창에도 나환자(한센병)촌과 변두리라는 치명적 약점 때문인지 큰

변화가 없었다. 그러다 1972년부터 구획정리사업과 함께 초량동, 수

정동 산동네 철거민 정책이주와 궤를 같이하여 신흥 주택지로 변모

가 시작된다.

필자의 기억에 용호동은 80년대 초까지도 동네를 관통하는 도랑에

서 빨래를 하고, 도랑가에는 예쁜 코스모스가 피었던 모습이 아련하

다. 도랑 옆 좁다란 도로를 따라 옹기종기 정겹게 들어선 집 들이

어깨동무를 하고 군데군데 우뚝 선 목욕탕과 공장 굴뚝이 높이를 뽐

내던 모습이 사진처럼 어렴풋하다.

사진에는 보이지 않지만 백운포 고개를 넘으면 그 시절 용호농장

이 자리잡고 있었다. 한센병자 집단 거주로 인한 혐오감이 무척 심

했다. 1995년쯤 필자가 처음 그 농장을 갔을 때가 기억난다. 명승지

인 뜬오륙도뜯 현장 확인을 위해 하는 수 없이 농장 사무실을 찾았었

다. 이유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 그들의 통통배로 비석섬(수리섬)에

상륙하여 일을 마치고 무사히 되돌아왔다. 때마침 부둣가에 해녀들

이 잡은 문어, 해삼, 소라 같은 어물 난전이 섰다. 용기를 내 싱싱한

문어를 사 들고 난전 앞 상점에서 삶아 먹었다. 한센병 환자도 알고

보면 용호동의 다정한 이웃이란 사실을 그날 새삼 깨우쳤다.

그러던 용호동이 이제는 시야를 온통 가린 콘크

리트 숲으로 변해 우후죽순 키재기에 몰두하고 있

고 차량들로 홍수를 이룬다. 상전벽해, 뽕나무밭이

푸른 바다로 변하는 데 불과 30∼40년이면 족한데

우리는 그 동안 어디서 무얼 했던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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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보호사 시험 합격현황

1기 2.23∼3.24(1구간) 35명 응시 34명 합격 합격률(96.8%)

2기 4. 3∼4.24(2구간) 39명 응시 39명 합격 합격률(100%)

3기 6.15∼6.30(4구간) 시험 진행 중(40명 응시)

4기 5. 2∼5.24(3구간) 13명 응시 13명 합격 합격률(100%)

모집정원 40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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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운포 고개에서 내려다 본 1985년(위 사진, 전 남구청 공무원 김맹중씨 촬영)과 2023년(아래 사진, 강정흔 주무관 드론 촬영) 용호동의 달라진 풍경.

아스라한 추억 위에 쌓아 올린 뜬개발의 바벨탑뜯

듟

민선8기 1주년을 맞아 1980년대 남구와 2023년 남구의 달라

진 모습과 풍경을 사진과 스토리를 살펴보는 뜬응답하라 남구

의 1980!뜯을 연재합니다.

1985년 바다에서 바라본 오륙도 인근 용호마을 모습(김맹중씨 촬영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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